
2018 한국이론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

Ÿ 주제 : 인간-사물 관계와 사회이론의 미래
Ÿ 일시 : 2018년 8월 23일(목) - 24일(금)
Ÿ 장소 : 국민대학교 북악관 616호, 401호
Ÿ 기조 강연 : Nick Fox 교수 (Sheffield University, UK) / “Sociology 

and the New Materialism”(Sage Publications, 2017)의 저자

[주제 설명]

세계 안에서 인간은 항상 수많은 사물(자연, 기술, 생물, 인공물 등)에 둘러싸인 채 
사물을 이용하고 사물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다. 사물은 인간 삶의 당연한 수단이자 
문명의 안정된 토대를 이루는 환경으로 생각되어 왔다. 그런데 오늘날 인간과 사물
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. 기후변화, 에너지 위기, 쓰레기 
대란, 동물 문제, 재난과 전염병의 지구적 확산, ‘4차 산업혁명’으로 불리는 기술과
학의 급격한 전개 등에 당면하여 인간-사물 관계의 기존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될 
수 없게 되었다.

휴머니즘에 기초한 근대적 사회질서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해 온 사회과학은 인간
중심주의 전통에 따라 주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. 
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인간-사물 관계를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
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, 이는 사회과학에서도 최근 인류세, 포스트휴머
니즘, 신유물론, 물질문화, 물질정치, 인간-동물 연구 등에 관심을 두는 새로운 흐
름들로 나타나고 있다. 이는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관심이 소홀하였던 인간과 비인
간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, 이를 통해 과연 
"인간"과 "사회"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
주고 있다.

본 학술대회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및 학문적 변화들을 배경으로 삼으면서, 인간-
사물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참신한 이론적 및 경험
적 연구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. 그리고 학술대회의 결론
으로서 이러한 연구들이 미래의 바람직한 인간-사물 관계에 대하여 사회과학과 정
책에 주는 함의를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도출해 보고자 한다.



프로그램

시간 8월 23일 (목)

09:45
-12:00

l 개회사: 김환석 (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)
l 축사: 신광영 (한국사회학회 회장) | 최항섭 (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)

[616호] <물질사회학> 사회: 전성우 (한양대)

§ 김환석 (국민대) 인간중심적 사회과학을 넘어서: 신유물론 패러다임 | 
토론: 민병교 (서강대)

§ 김연철 (서울대) 신유물론적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하여: mixed 
methods를 중심으로 | 토론: 김명심 (경희대)

§ 강윤재 (동국대) ‘구성된 위험(constructed risk)’과 위험의 사회학 | 
토론: 조아라 (한국핵융합연구소)

12:00
-13:30

점심식사

13:30
-15:30

[616호] <기조강연> 사회: 김환석 (국민대)

§ Nick Fox (University of Sheffield, UK) Sociology and the New 
Materialism: Why matter matters-sociologically

§ 토론: 김은성 (경희대), 김태우 (경희대)
(※ 발표언어는 영어.)

15:30
-16:00

휴식

16:00
-18:00

[616호] <몸과 의료> 사회: 김홍중 (서울대)

§ 김태우 (경희대) 동아시아 의학의 인간-본초 관계 | 토론: 차은정 
(서강대)

§ 임소연 (서울대) 미의 이데올로기에서 몸의 존재론으로: 새로운 
성형수술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위하여 | 토론: 전희진 (연세대)

§ 주윤정 (서울대) 신사물론적 관점에서 본 장애연구 | 토론: 이동신 
(서울대)

[401호] <자유세션 #1> 사회: 고철환 (서울대)

§ 강신표 (인제대) 인학: 대대문화문법과 토착이론화 | 토론: 정수복 
(사회학자, 작가)

§ 강수택 (경상대) 사회적 인간 유형의 분포와 그 사회이론적 함의 | 
토론: 이승훈 (숙명여대)



시간 8월 24일 (금)

10:00
-12:00

[616호] <동물과 사물> 사회: 이종현 (글로벌사이버대)

§ 오현미 (서울대) 다윈 진화론의 인간-동물 관계 | 토론: 홍찬숙 (서울대)
§ 이준석 (DGIST), 김연철 (서울대) Technopolitics of Human-Animal 

Relations: Boundary-making between Cows and Dogs in South 
Korea | 토론: Seonhwa Lee (Shandong University)

§ 이재혁 (서강대) 인간-사물 범주와 관련한 경제사회학적 일 고찰 | 
토론: 하홍규 (연세대)

12:00
-13:30

점심식사

13:30
-15:30

[616호] <국제세션> 사회: 조주현 (계명대) | 토론: 김봉석 (성균관대)

§ Yoshio Kashida (Kobe City College Of Nursing) A sociological 
comparative analysis on ‘two kinds of relationship between 
things and the body’: On important relationships other than 
possessing things

§ Masamichi Ogata (The Kyoto Costume Institute) Kimono and 
Japanese society from postwar to present

§ Christophe Gaudin (Kookmin University) Global village 
reconsidered: A McLuhanian approach of Korean candlelight 
demonstrations

(※ 발표언어는 영어. 질의응답 시간에 한-일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)

15:30
-16:00

휴식

16:00
-18:00

[616호] <기술과 인간> 사회: 김문조 (고려대)

§ 김지연 (고려대) 블록체인 사례 분석: 메디블록(MediBloc)의 어셈블리지 
| 토론: 김연철 (서울대)

§ 도승연 (광운대) 스마트시티의 단계별 발전과 디지털 시민권의 관계에 
대하여 | 토론: 오태원 (경일대)

§ 최항섭 (국민대) 인간과 로봇의 관계와 사회이론 | 토론: 이강원 
(카이스트)

[401호] <자유세션 #2> 사회: 김상준 (경희대)

§ 권오용 (독일 하노버대) 이데올로기의 일상종교(Alltagsreligion)로의 
전환: 종족민족주의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| 토론: 이형규 (숭실대)

§ 이윤경 (고려대)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한국의 다문화정책 
| 토론: 설동훈 (전북대)


